
   【 말  씀 】

연합의 축복

한 고등학교에서 중창단을 지도하던 음악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
니다. “중창단의 생명은 균형 잡힌 화음입니다. 옆 사람의 음성이 여러분 소리보다 높으면 
좀 더 큰 소리로 불러야 하고 여러분의 소리가 옆 사람들의 소리보다 높으면 약간 낮추어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사용하여 옆에 있는 사람과 균형 있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한 
균형 속에서 중창단의 소리는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들리게 됩니다.” 

이 선생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 자기 내부의 욕망에만 집중하며 산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기심은 연합
을 깨뜨리고 불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면 어떨까
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한 2023년, 모두가 어려운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모였으니 자기 자랑과 헐뜯는 말은 
줄이고 서로를 배려할 때 따뜻하고 복된 추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서로 배려하며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시편 133편에서 잘 말해줍
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세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은 세력과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은 세력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
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열두 개의 지파로 이뤄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갈라진 마음을 
달래 연합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통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연합을 추구함으로써 화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러한 배경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전쟁을 
치르며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미움과 상처를 넘어선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물줄기가 
되어 유대 땅 전역에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불통과 단절로 인한 갈등이 없이, 
시원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나의 목소리는 줄이고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가정의 
하나 됨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 임했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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